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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일관되고 지속적인 소부장 정책 추진”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대에서 200대로 확대

- 소부장 으뜸기업도 ’30년까지 200개사(社) 선정

-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5일(수) 경남 창원에 위치한 소부장 

으뜸기업인 하이젠모터를 방문하여,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하이젠모터는 1963년 설립 이후 60년간 모터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21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인 “정밀모터 부품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소부장 으뜸기업 1기로 선정된 국내 대표 소부장 기업 중 하나이다.

  장 차관은 경상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하이젠모터 김재학 대표이사, 

연구소장과 함께 하이젠모터가 개발 중인 서보모터 시스템*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았다. 김재학 대표이사는“하이젠모터는 협동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제품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으뜸기업 선정을 계기로 웨어러블 

로봇용 등으로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서보모터 시스템은 일본(日), 유럽연합(EU) 등의 기업이 국내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으나, 하이젠모터의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수입대체와 

수출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개발은 물론 신뢰성 

테스트, 수요기업 양산평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서보모터 시스템은 로봇‧설비‧중장비 등을 제어하는 핵심요소부품

 ** “착용형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 기술개발(’21.9~’24.12월, 52.8억원)”



“자동화 제조장비용 서보모터 기스템 기술개발(’21.9~’24.12월, 57.4억원)”

  또한, 장 차관은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대로 확대하고, 현재 66개사(社)인 소부장 

으뜸기업도 ’30년까지 200개사(社)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인 에이에스엠엘(ASML)과 같이 글로벌 소부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슈퍼 을(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기술개발과 금융·투자·세제 지원,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장 차관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부장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차관은 하이젠 모터가 일본 수요기업과 협력한 사례*를 청취한 후,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일(日) Hitachi, Sasakura, Iwaki 등 수요기업에 인버터 모터 등 수출 중

  특히, 장 차관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공급망으로 밀접히 연결된 국가로, 

양국 소부장 및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탄소중립 공동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 협력, 

첨단·신산업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http://www.korea.kr

